
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최인선,
GIST 오룡아트홀에서 대규모 개인전 개최

- 7월 25일까지 <회화의 고백> 展, 200호 대작 중심의 철학적 추상회화의 정수 선보여

- 미니멀 추상부터 다채로운 색면까지, '생명력' 가득한 작품으로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 선사

▲ 2025 오룡아트홀 제3회 전시 전경

광주 인성고등학교 출신으로서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는 최인선 작

가(홍익대 회화과 교수)의 대규모 개인전이 6월 5일(목)부터 7월 25일(금)까지 광

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 오룡아트홀에서 열린다.

이번 전시의 부제는 <회화의 고백>으로, 200호 크기의 대형 추상 회화 작품들을 

중심으로 구성되어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. 

최인선 작가는 1990년대 초 대한민국미술대전, 중앙미술대전, 한국일보 청년작가 

초대전에서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.

화려한 데뷔 후 미니멀 추상 작업으로 1990년대 미술계에 파란을 일으킨 작가의 

<겨울에 생산된 흰색>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며 한국 미니멀 아트의 대표작

으로 평가받고 있다.

2000년대 중반 이후, 작가의 작업은 무채색 중심의 미니멀 추상에서 벗어나 ‘색면

의 시대’를 거쳐, 다채로운 색채와 현대적 큐비즘의 면모를 보이는 <미술관실내> 

시리즈로 확장됐다.



그의 작품은 뉴욕 소더비,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낙찰되며 국제적 인지도를 

얻는 계기로 이어졌다. 강렬한 필획의 컬러풀한 색채와 형상을 통해 격정적인 작

업을 선보이며, 구상과 추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최인선 작가는 마치 작가로서의 

한계를 실험하듯 열정적인 창작의 세계를 펼쳐 가고 있다.

역동적인 스펙트럼을 지닌 그의 작품 세계는 ‘생명력’을 바탕으로, 늘 새로운 것을 

향한 시도와 이전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 내는 창작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

운 세계를 생성해 나가는 중이다.

이번 오룡아트홀 초대전에는 총 27점의 작품이 전시되며, 1990년대 말 무채색을 

중심으로 한 미니멀 회화의 맥을 잇는 한편, 그 위에 새롭게 구축된 추상 회화의 

확장된 가능성이 중심에 선다. 

▲ 2025 오룡아트홀 제3회 1층 메인 작품 

<회화의 고백>을 통해, 작가는 그동안 천착해 온 ‘회화란 무엇인가’에 대한 질문을 

계속해서 던진다. 동시에, 회화를 매개로 깊은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.

사물, 사건, 인물, 환경 등 보이는 모든 것은 물론, 마음과 생각처럼 형상화되지 않

은 상태들에 이르기까지, 그는 끊임없는 해석과 판단, 그리고 발견의 과정을 통해 

회화의 본질에 다가가고 있다. 최인선 작가에게 회화란, 곧 ‘생각을 탐구하고, 사고

를 조각하는 행위’인 것이다.



▲ 2025 오룡아트홀 제3회 2층 전시 작품 

그의 작업은 사고, 감정, 감각, 직관 등 인간 정신의 다양한 기제가 하나의 화면에 

응축된 결과물이다.

작가에게 있어 회화를 탐구한다는 것은 곧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유와 통찰을 

의미한다. 생각이 예술이 되고, 회화가 그의 몸이 되어 버린 그의 일상 속에서, 최

인선 작가는 치열한 작가주의 정신으로 <회화의 고백>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한 

존재의 심오한 무게를 묵직하게 드러낸다.

예술가로서의 활동 외에도 그는 2018년 사단법인 인카네이션 문화예술재단을 설

립, 매년 청년작가 7명 내외를 선정해 예술상을 수여하고 예술장학금 및 창작지원

금(1명당 1천만 원)을 후원하고 있다. 지금까지 약 17억 원의 사재를 들여 어린이·

노약자 의료비에도 기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쳐 왔다.

또한 춘천의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장애 작가들을 위한 정기 워크숍도 운영하는 

등 예술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 있다.

이번 전시는 7월 25일(금)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

관람할 수 있으며, 오는 7월 4일(금)에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예정돼 있다. (주말 

개방 관련 문의/ T.062-715-2622)

한편, 오룡아트홀은 GIST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행사 ‧회의 ‧강연 ‧세미나 

등을 위한 다목적 건물인 오룡관의 1 ‧ 2층 내벽에 조성한 전시 공간으로, 2022년 

12월 제1회 초대전을 시작으로 이번 <Insun Choi_회화의 고백> 전시까지 총 16회

의 전시를 개최하며 ‘열린 문화예술 공간’ 으로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.


